
<보도 내용>

□ 2025.11.27. 중앙일보는 ‘위스키 개발에 29억, 노인 안부에 5억원 AI붙여 

예산 따먹기’ 기사에서, 

 ㅇ ‘복지부 고독사 AI심리케어, 보훈부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, 고용부 

AI특화공동훈련센터 등 AI사업이 무늬만 AI예산’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기사에서 언급된 보훈부, 고용부 사업 등은 정부가 발표한 10.1조원의 

AI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 ㅇ 고독사 등 AI심리케어 서비스 개발ㆍ지원 사업은 조속한 AX제품 출시를 

위한 AX Sprint사업의 공모과제 후보로 논의 중인 사업입니다.

□ AI사업 중 R&D사업 분류는 과기부 혁신성장본부, KISTEP 등과 협의

하였으며, 통계분류 상 혁신성장본부는 AI개발사업만 분류하는 반면, 

기획재정부는 우주+AI, 자동차+AI 등 AX 사업도 AI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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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
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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